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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Amazon announced plans to deliver goods to customers using drones, many countries and 

companies have become interested in drone logistics delivery services and have begun testing drone 

delivery for various goods based on service scenarios. Whenever there is news of a successful drone 

delivery anywhere in the world, people increasingly expect the delivery of goods through drones. 

Although delivery services using drones are currently in a trial-and-error stage, given technical limitations 

and institutional and social constraints, a complete shift to drone logistics delivery is not yet possible. In 

anticipation of the drone logistics delivery service, recent drone delivery tests, current service trends, and 

requirements for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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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과 영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무인공중이동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라

는 용어가 생겨났고, 요즘에는 주로 드론이라는 용

어가 많이 사용된다. 드론은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

접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

거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하

는 동력 비행체이다[1].

드론은 크게 사용 용도에 따라 군사용과 민간용

으로 분류되며, 드론 사용의 초창기에는 군사 분야

에서 감시 및 정찰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민간용 드론

은 통상적으로 각 산업계에서 배송, 방제, 방송/영

화 촬영, 인프라 관리 등에 사용되는 사업용 드론

과 오락 및 스포츠 분야에서 개인용 촬영, 레이싱 

드론 등으로 사용되는 개인용 드론으로 분류된다

[1].

* DOI: https://doi.org/10.22648/ETRI.2020.J.350107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드론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20005015, 배송임무
성공률 98% 이상의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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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은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잠재적 시장

이 형성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

술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국가는 공공 분

야에서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드

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DJI

를 필두로 드론 기체 및 드론 부품의 생산과 드론

에 적용되는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수도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 기존에 방송 촬영, 오락용으로 주

로 사용되던 드론이 최근 물류 서비스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2015년 아마존이 드론 배달 서비

스 시험을 시행한 이후, 많은 나라에서 수년간 드

론을 이용한 많은 시험 배송이 이루어졌다. 본 고

에서는 수년 전에 수행된 시험 배송에 대해서는 제

외하고, 세계 각국에서 최근에 수행된 드론 배달 

서비스에 대해 동향을 기술하고, 드론 배달 서비스

의 확대를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드론 배송 서비스 개발 동향

1. 미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0월에 

서명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

에 의해 최근 많은 드론 기업 및 물류 기업이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승인받아 드론 배송 시

범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아마존은 2013년 5파운드(약 2.3kg) 이하

의 제품을 30분 내로 드론 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

히고, 2015년 11월 처음으로 드론 배달 장면이 담

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드론은 쿼드콥터와 

하나의 후방 프로펠러를 갖춘 형태로 수직으로 이

착륙하며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비행이 가능하다

[2]. 또한, 2019년 6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아마존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Amazon re: 

MARS’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배달 드론인 ‘프라임 

에어(Prime Air)’를 발표하였다. 이 드론은 헥사콥

터 형태이며, 이착륙은 기존의 드론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이뤄지지만 비행은 자세를 기울여 수평 

모드로 전환한다. 안전을 위해 프로펠러는 6면의 

덮개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덮개는 수평 비행 시 

고효율 날개 역할도 겸하고 있다. 2015년에 발표

한 드론이 후방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수평 비행하

는 것이었다면,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드론은 자

세를 기울여 수평 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하

이브리드형 드론은 15마일(약 24km) 이상을 비행

할 수 있으며, 55mph(약 88km/h)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아마존에 따르면, 도시와 교외 지역에 배

달할 때 드론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전선과 

빨랫줄을 감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영

상, 열화상, 초음파 센서를 통해 주변을 감지하며 

비행한다. 미국 FAA는 운송을 허용하지 않는 제한

적인 방법으로 이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1년 

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3]. 

미국의 UPS(United Parcel Service)의 드론 사업 부

문 자회사인 UPS Flight Forward Inc.는 2019년 10

월 미국 FAA로부터 상업용 드론 운영을 위한 Part 

135 승인을 받았다. 이 승인은 드론을 이용하여 55

파운드(약 25kg) 이상의 소화물을 장거리 배송할 

수 있으며, 야간의 드론 배송도 가능하도록 허가

했다. UPS Flight Forward Inc.는 우선 의약품에 집

중하여 전국 병원망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4]. Part 135 승인 이전, UPS는 미

국 FAA의 Part 107 승인 아래, 미국에서 배송 계약

에 따라 제품을 운송하는 상업용 드론 배송을 최초

로 시작했으며, 2019년 3월부터 본사가 있는 조지

아 주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Raleigh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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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WakeMed 병원 본원과 분원에 의약품 배송 시범

사업을 진행하여 1천 회 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다[5]. 또한 UPS는 드론 개발사 Matternet과 제휴

하여 2019년 11월 CVS와 파트너십을 맺고 노스캐

롤라이나 주 캐리에 거주하는 두 고객에게 의약품

을 전달하였다. CVS는 도시, 교외 및 시골 지역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배송 옵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의약품이 급하게 필요한 고객이나 매장에 쉽게 접

근할 수 없는 시골 지역 고객들에게 드론 배달 가

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배송 시연에서 사용된 

드론은 자율 비행을 했지만 필요한 경우 조종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원격 모니터링을 했으며, 배송지 

약 20피트 상공에서 호버링하며 케이블로 약품을 

천천히 내려놓았다[6]. UPS는 2017년 2월에도 배

달 트럭 천정에 드론을 싣고 배송지 근처까지 이동

하여 드론을 날려 물품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현장 

테스트를 수행했다. 이 드론은 최대 30분 동안 비

행이 가능하고 최대 10파운드(약 4.5kg)까지 적재

할 수 있다. UPS는 배달원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드론을 사용해 배달원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7].

2019년 4월 미국의 구글 계열 무인기 운용사인 

Wing Aviation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FAA로

부터 사업허가를 승인받았다. Wing Aviation사는 

미국 버지니아와 블랙스버그의 외곽 지역에서 드

론을 이용하여 기업에서 가정으로 상품을 실어 나

르는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 승

인은 2년간 유효하며, 조종사 1인당 동시에 조종

할 수 있는 드론이 최대 5대로 제한되고 위험물질

은 실을 수 없다. 또한 낮 시간대에만 드론을 운용

할 수 있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8]. 이 사업허가를 바탕으로 Wing Aviation

은 2019년 10월부터 미국 버지니아 주 크리스천스

버그에서 드론 배송 테스트를 시작하였다. Wing

은 택배회사 FedEx와 제휴하여 약국 체인 Walgreens

에서 감기약, 알레르기 약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소매업체 Sugar Magnolia에서 과자, 문구류 등의 배

송도 진행할 예정이다[9]. Wing의 드론은 작은 비

행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녔다. 3.3피트 정도의 양 

날개에는 각각 하나의 프로펠러가 있으며, 드론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드론의 상부에는 14개의 프로

펠러가 2열로 장착되어 있다. 유효 탑재무게는 3.3

파운드이다. Wing의 드론은 배송 목적지에 착륙하

지 않고 약 24피트의 상공에서 호버링하며 케이블

에 연결된 상자를 내리고 자동으로 하역한다[10].

미국 메릴랜드대학 메디컬 센터는 현지 소방서

와 협조하여 2019년 5월 최초로 이식용 신장을 이

송하는 데 성공했다. 메릴랜드 주 볼티보어의 한 

주차장에서 이식용 신장을 싣고 이륙한 드론은 

32km/h의 속도로 300피트 상공을 날아 3마일(약 

4.8km) 거리에 있는 메릴랜드대학 메디컬 센터 착

륙장에 10여분 만에 착륙했다[11]. 이식용 장기의 

드론 배송 성공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장기 이송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7-Eleven은 2016년 7월 이스라엘계 드론 기업

인 Flirtey와 제휴하여 미국 네바다 주 리노에서 드

론을 이용한 매장에서 고객의 집까지 치킨 샌드위

치, 도넛, 커피, 사탕 등의 시험 배송을 수행했다. 

7-Eleven은 매장 반경 1마일 내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드론 배송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

으로 이 시험 배송을 실시했다[12].

2. 유럽

가. 아이슬란드

2017년 8월 이스라엘의 드론 업체 Flytrex는 아이

슬란드의 마켓플레이스 AHA와 제휴하여 수도 레

이캬비크에서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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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아이슬란드는 드론 운행을 위한 항공법 

허가가 비교적 수월하고, 최신 기술 실험에도 적

극적인 나라이다. Flytrex는 아이슬란드 항공당국

(ICETRA)으로부터 비행과 보험 가입을 명시한 허

가를 받았으며, 이후 인구밀집지역 상공의 비가시

권(BVLOS) 비행을 승인받았다. 아이슬란드에 드

론 배송이 일찍 도입된 이유는 기후와 지형 때문

이다. 레이캬비크는 연중 70일 이상 눈이 내리는 

도시이다. 또한 레이캬비크는 폭 2.5km의 만(灣)

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도시가 나뉘어져 있다. 차

량 배송을 하려면 만을 돌아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지만, 택배용 드론은 두 도시 사이에 놓인 바다

를 가로질러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실어 나른다. 

AHA는 햄버거, 초밥 등 조리 식료품과 생활용품

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Flytrex와 AHA는 레이캬비

크의 100여 개 레스토랑과 고객을 연결하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

문하면 배송 드론이 매장에서 상품을 픽업하여 주

문지까지 비행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드론은 와이

어를 이용하여 상품을 고객의 마당이나 문 앞에 내

려놓는다. Flytrex는 DJI 등 글로벌 드론 제조업체

와 파트너십을 맺고 완성 드론에 물류용 배송 시스

템을 탑재하는 형태로 드론을 개발한다. Flytrex의 

택배용 드론 Mule은 옥토콥터 형태로 최대 2.72kg

의 물품을 최고 속도 72km/h로 22.5km를 비행할 

수 있다[13].

나. 스위스

스위스는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역에 위치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특별한 물건을 배달해야 할 경

우 교통, 기후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국영 우

편기관인 스위스포스트는 2017년 3월부터 미국

의 드론 업체인 Matternet과 공동으로 드론 우편배

달 서비스를 루가노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편배달

에 사용되는 Matternet의 드론은 1kg의 우편물을 싣

고 20km를 비행할 수 있다[14]. 또한, 스위스포스

트는 2018년부터 3개 도시에서 병원 본원과 분원

에 의약품을 운송하는 드론 배달 서비스도 운영 중

이다[15]. 하지만 2019년 1월, 배송 중이던 드론이 

GPS에 이상이 생겨 호수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하면서 4월까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었다가 재

개되었으나, 5월에 두 번째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서 서비스가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다. 의약품 배송

에 사용되는 Matternet의 드론은 쿼드콥터 형태로 

10kg의 물품을 싣고 22mph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

다. 이 드론은 비상 착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

행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모터를 정지하고 낙하산

을 펼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추락 시 비상등을 번

쩍이며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1월의 추

락 사고에서는 이 비상 시스템이 잘 작동됐지만, 5

월의 추락 사고는 비행 중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

체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 낙하산 고

장으로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는데, 근처에 사람

들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

다. 스위스포스트는 드론의 비상 착륙 시스템이 보

완될 때까지 드론 배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

이다[15]. 

3. 일본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18년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드론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2019

년부터는 교량이나 터널 등의 정기 점검 시 육안으

로 확인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드론의 활용

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드론 물류 배송이 가능해졌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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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로 2018년 11월 일본우편

은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일본 최초로 시작

했다. 일본 우편의 우편배달 드론은 연하장 등을 

싣고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에 있는 우체국에

서 출발해 9km 떨어진 방사선 수치가 높은 위험지

역인 나미에 우체국까지 약 15분 만에 이동했다. 

우편배달에 사용된 드론은 우편물 약 2kg을 적재

하고 최대 속도 54km/h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17].

2019년 1월 일본의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덴이 

물류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정기 배송 서비스

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라쿠덴은 이 드론 정기 

배송 서비스 개시를 위해 2018년 12월 사이타마현 

지치부시에서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인터

넷 쇼핑몰을 통해 바비큐 관련 용품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드론 배송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드론

은 3kg의 상품을 싣고 약 10분 정도 비행했다[16]. 

또한, 라쿠덴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도쿄만에 있는 유일한 무인도인 사시마섬을 목적

지로 유료 드론 배송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이 섬

은 바비큐, 해수욕, 낚시 등을 즐기는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고객이 전용 앱으로 고기, 음료, 

술, 야채 등 약 400품목 중에 골라 주문하면,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코스카 시내의 세이

유 매장에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사용된 드론은 최대 5kg의 물품을 배송할 수 

있다[18].

4. 중국

독일계 글로벌 물류 기업인 DHL이 중국 드론업

체 이항과 협력해 2019년 5월 중국에서 드론 배송

을 시작했다. 미니 창고 ‘스마트 캐비닛’에 드론이 

도착하면 직원이 화물을 실어주고, 화물을 실은 드

론은 도착지로 설정된 ‘스마트 캐비닛’으로 비행해 

화물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코드를 스캔

하고 얼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화물을 찾아

갈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이항이 제작한 드

론 팔콘은 최대 12파운드(약 5.4kg)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짐을 실은 상태에서 약 18분간 비행할 수 

있고 최대 속력은 40mph(약 64km/h)이다[19].

중국 알리바마 계열의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이 

어러머(Ele.me)는 2018년 5월 상하이 진산 공업지

역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허가를 얻

어[20], 9월부터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험 운

행했다[21]. 어러머의 배달 드론 E7은 최대 속도 

65km/h로 최대 6kg의 음식을 20km까지 배달할 수 

있다[20].

5. 아프리카

미국, 일본 등에서 최근 드론 배송 승인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여러 법률, 정책의 문제와 도시의 

빌딩 숲, 비록 시골이라 할지라도 전신주, 전선 

등의 장애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드론 

배송이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법률과 정책이 문제가 없고, 장

애물이 적은 곳이라면 최첨단 기술이 없어도 효

과적인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 2016년 10월 미국

의 드론 물류 스타트업 Zipline과 함께 아프리카

의 르완다에서 드론을 이용한 응급혈액 및 약품 

수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Zipline은 2015년 르완

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드론 규제의 대폭적인 완

화와 법규 신설 등 르완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16년 10월에 르완다 시요그웨(Shyogwe) 지

역에 드론 포트를 설치하고 15대의 드론을 이용

하여 오지에 구급약, 수혈용 혈액 등을 수송하기 

시작했다. 르완다는 구릉지대가 많고 도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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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열악한 편이다. 기존에는 차량을 이용해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드론을 활용하여 45분 

이내로 단축했다. Zipline의 드론 Zip은 고정익 형

태의 드론이다. Zip은 약 3파운드의 물품을 싣고 

최대 75마일을 비행할 수 있다. 고정익인 Zip는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하므로 고정 발사대를 이

용하여 이륙시키고, 종이 낙하산이 달려 있는 상

자에 담긴 배송 물품을 배송 지점에서 낙하시키

고 발사 위치로 돌아온다. 착륙은 항공모함에 전

투기가 착륙하듯 드론에서 늘어뜨린 고리를 지상

의 전선에 걸어 완충 매트리스 위에 착륙한다. 이 

배송 서비스로 르완다 전체에서 사용하는 혈액의 

20% 이상을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어, 필

요한 혈액을 못 구하는 경우가 줄었으며 비상시

를 대비해 병원에 확보하고 있던 혈액을 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줄어들었다[19]. 또

한, Zipline은 2018년 4월, 4파운드의 물품을 싣고 

최대 99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Zip2를 개발하여 

시험 비행을 시작했으며, 기존의 Zip을 대체할 것

으로 예상된다.

르완다에서 혈액 및 의약품 드론 배송을 처음 실

시한 Zipline은 2019년 4월 가나에서도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Zipline은 가나의 수도 아크라 

북쪽 오메나코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연

말까지 가나 정부와 협력해 4개 유통센터에서 30

대의 드론을 이용해 백신, 혈액, 의약품 등을 가나 

전역의 보건시설 2,000여 곳에 배송할 계획이다

[22].

6. 호주

호주 민간항공안전국은 2019년 4월 드론을 이용

한 공중배송 사업을 승인했다. 이 승인은 하루 최

대 12시간 허용되며 완전 자동 배송이 아닌 사람이 

조종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이루어졌다[23]. 구글

의 자회사 Wing Aviation은 캔버라 북부 5개 지역에

서 커피, 베이커리, 식료품, 의약품 등을 배송하는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24]. Wing은 정식 서

비스 이전부터 캔버라에서 시험 배송을 수행해 왔

는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드론 배송에 반대하

는 청원이 접수되기도 했다[23].

7. 인도네시아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닷컴은 2019년 1

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드

론 배달 시험 비행을 했다. 서자바주 파룽판장 자

가비타 마을에서 MIS 누룰 팔라엘레스 초등학교

까지 드론으로 학생들에게 배낭과 책을 전달했다

[25]. 

8. 한국

CJ대한통운은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통해 드론

을 긴급구조 활동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재난 발

생으로 고립된 지역에 의약품 키트를 긴급물품으

로 지원한다. 독일 드론 제작업체와 합작해 도입한 

‘CJ스카이도어’라는 드론을 사용한다. ‘CJ스카이도

어’는 3엽 날개와 로터 4개를 장착한 드론으로 최

대속도 60km/h로 최대반경 20km 구역을 최대 70

분 비행 가능하다[26]. 

또한, CJ대한통운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

월까지 2년에 걸쳐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로 배송

되는 택배화물을 대상으로 2016년 한 달간 총 4회

의 드론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험하였다[26].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 등 물류 사각지대에 

대국민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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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체국 택배 배송 서비스 발굴을 추진해 오

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5월부터 11개월간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을 주관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드론 기반 물품 배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전

남 고흥의 득량도와 강원도 영월의 별마로 천문대

를 대상으로 시험 비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국내 최초로 전남 고흥 내륙 선착장에서 3.9km 떨

어진 득량도까지 실제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송하

였다[26].

2016년 3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의약품 드론 배

송 시범사업 계획은 대한약사회의 항의로 철회된 

바 있으나, 2018년 9월 ‘메디컬 드론’이 목포시 노

을공원에서 출발해 압해도 선착장에 착륙한 후 대

기 중인 검사시료를 탑재한 후 다시 노을공원으로 

복귀하는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27].

2019년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드론 기체 업체인 ㈜네

온테크와 함께 충남 당진에서 대난지도와 소난지

도에 구급함을 배송하는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 당

진의 전력문화홍보관에서 출발한 드론은 대난지도

에 착륙하여 구급함을 배송하고 다시 이륙하여 소

난지도에 착륙하여 구급함을 배송한 후, 전력문화

홍보관으로 복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아래 ㈜가이온과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등 9개 기관은 2019년 4월부터 45개월

간 ‘배송임무 성공률 98% 이상의 도서산간 드론 물

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 과제를 수

행하고 있으며, ㈜가이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2019년 6월부터 24개월간 ‘우편 배

송 라스트 마일 업무 혁신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운

영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출연 사업을 통해 물류 배달에 적합한 드론 

기체 및 관련 기술 등을 개발 중이며,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전국의 드론 공역을 중심으로 시험 비행

을 수차례 실시하고 있다. 개발 중인 드론은 최대 

10kg의 물품을 싣고 반경 10km 이내의 구역을 30

분 내로 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정사

업본부는 기술이 개발되면 도서·산간 지역의 우

편 택배 배달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Ⅲ. 드론 배송 서비스 고려사항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의 걸림돌은 규제, 안전성, 

소음, 이해관계 충돌,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다.

유럽의 경우, 각 국가별로 드론 규제 정책은 조

금씩 차이가 난다. 프랑스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

에 있어 EU(Europe Union) 국가 중 가장 완화된 규

제 정책을 보이고 있으며, 25kg 미만 상업용 드론

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

하고 있다. 독일은 25kg 미만의 드론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이

외에는 규제가 없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25kg 

미만의 경우에는 인물 인식이 가능한 수준의 촬영

을 금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외에는 규제가 없

다. 이에 반해 미국은 드론 일반에 대한 포괄적 규

제와 사전 허가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럽

이 민간산업으로서 드론을 바라보는 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군사산업으로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드론 규제 정책에 반영

되고 있다[28]. 아프리카는 르완다, 가나 등의 예

와 같이 규제 완화에 의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

고 있다.

호주 캔버라에서 실시한 Wing의 시범 서비스에

서 발생한 소음 민원 문제, 스위스에서의 드론 추

락사고 등의 안전성 문제, 우리나라의 의약품 배송 

계획 철회와 같은 이해관계 충돌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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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거리, 고중량의 물품을 적재하고 비행하

기 위한 배터리 문제, 비행 시에 마주칠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한 회피, 악천후에 비행할 수 있는 능

력, 기체이상 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험하거나 실시하고 있다. 드론 배송 서비스의 유

형은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물량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소형, 저중량의 자사의 물품을 빠르게 배

송하는 것을 위주로 하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

은 지역에 드론을 이용하여 배송 시간을 단축하거

나, 긴급 상황에서 혈액, 의약품 등을 배송하는 경

우 등이 있다. 국토가 넓고 주거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의 경우 드론 배송의 효율성과 비행 중의 위

험 요인이 적어 우선적으로 시험 비행 또는 서비스

가 개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도서·산간 지역의 배달 경로를 드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포 등

을 포함한 우편물 대부분의 배송을 대체하고자, 대

형, 고중량의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기체 및 

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안전성 확보 및 

소음 문제, 이해관계 충돌 등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약어 정리

BVLOS  Beyond Visual Line-of-Sight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CETRA Icelandic Transpor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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